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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소득과 노동이 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노동 참여가 소득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5차년도(2014)자료 중 60세 이상 노인 5,331명을 

대상으로 소득유형을 총소득,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 참여를 조절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

였고, 노동 참여는 총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적연금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 참여는 공적연금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

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인의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고용 연장에 초점을 두는 노인 

노동 정책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노년기 일자리를 보다 세분화하고 공

적연금의 비중을 일정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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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come Sources on Life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Old Age 

Seo, Jong-gun, Yang, Seong-wook

<Abstract>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 of income on life satisfaction for older people,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is study utilized the fifth wave (2014)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including 5,331 older people 

over 60.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ategorized income  

by type (annual total income, labor income, and public pension) and use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otal income and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ffect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and that labor market participa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 to 

total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Labor income has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ut public 

pension income has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or older people. an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need for policy revisions to 

create high-quality jobs that consider quality of income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of job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old age. In addition, they highlight a need to subdivide the labor 

market for older people and to maintain a proper proportion of public pensions. 

[Keywords] Life satisfaction, Labor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Old age



노인의 소득 유형과 삶의 만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3

I. 문제제기 

노인에게 있어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의존적이고 소비적인 시기로 인식되었다(백옥

미 2014). 실제로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될 경

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라는 이름으로 생

산적 활동에서 벗어난다. 은퇴는 생산적 활동

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휴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이라는 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

만 개인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생산적 활동에서 

은퇴하였다 하더라도, ‘노인’은 사회의 구성원

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곧 노인이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최혜

경 2011).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는 공적

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태로 보완

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혜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는 사적부양이나 은퇴 이후에 노동시

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욕구를 채우게 

된다(이갑용 외 2010). 특히 과거와 달리 가족

에 의한 사적부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동시

장에 참여하는 것이, 생계유지 등 경제적인 욕

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백옥미 2014).

이처럼 노인이 생산적 활동에서 벗어난다

는 인식은 실제적 모습과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과 인식의 온도차는 앞서 언급한 

대로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연금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인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인의 경

우 가장 선호한 방식은 공적 연금으로 67.2%

이다(정경희 외 2005). 동시에 노인들이 일 즉 

노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서가 

69.9%로 나타난 반면 건강을 위해서는 9.6%, 

일이 좋아서는 6.5%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공적연금과 노동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노인의 노동

이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부각

시키려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백옥미(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위 연구에서는 노년기 노

동시장 참여가 노인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언급한다. 그 외에도 다수의 경

험적 연구들은 노년기의 노동 참여가 노인 개

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강지애, 2006; 박금분, 2008; 이갑용 외, 

2010; 임중철 외 2012; 김동배 외 2013; 이

보람·이정규 2016).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취업,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활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

화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는 이와 같은 활동들이 노인의 건강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WHO 2007). 물론 노동시장 참여가 

개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사

회활동은 노인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기의 노동

이 빈곤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속적으

로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노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결

국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전혜정·김명용 2014; Lee & Smith 

2009).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만족을 알

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시장의 참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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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확인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노인의 경제적 수준 차이는 다양하다. 이것

은 소득의 유형도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다. 

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득의 전부, 즉 총소득이 될 수는 없다. 총소

득은 단순히 노동소득이 아닌 재산소득, 사전

이전소득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상록·이순아 2014). 

노동이 아닌 소득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노인의 노동 참여로 인한 삶의 만족은 단순히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로써의 만

족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이를 보완하지 못하는 노후소득보장체

계의 한계를 노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보아

야 한다. 더 나아가 위의 해석을 바탕으로 고

민해본다면 노년기의 노동이 가진 의미가 경제

적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노인의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저소득 노인

의 삶의 만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우울 등과 같

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강선옥 

2011).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이 경제적이나 

건강의 문제 등을 겪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

와 건강 문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시

장 참여 등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김진구 2012). 

정리하자면 노인은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

움으로 건강 문제를 겪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다시 경

제적 어려움을 확대시켜 우울과 같은 심리·정

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이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문제는 단

순히 노년의 시기에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을 활용

하여 노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소득 유형 및 

소득 수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노

동 시장 참여에 관한 재인식과 정책적 보완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삶의 만족과 소득 유형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굳이 문헌을 보지 않아도 인지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저

소득층 노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준

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 문제를 겪는지 파악한

다. 

저소득층 노인이 겪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소득층 노인을 정의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의 개념은 가변적인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 경제적 수준,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빈곤이 문제였던 과거

에는 의식주 문제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었으나 

현대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강선옥 2011). 이것은 결국 소득과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의를 차용하고자 한

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저소득 노인을 “월 평

균 소득미만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강선옥 2011 

재인용).

통계청(2011)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 경제활동 비율은 29.4%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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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36.2%) 다음의 비율로 또한 노인 인구의 

58.5%는 향후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원했다.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인들이 

취업을 하고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

비 문제 때문이다. 이것은 곧 노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9

년 현재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한 

노인은 61.0%나 되었다.

이처럼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곧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연구한 결과들은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밝히고 있

다(우해봉·윤인진, 2001; 이승미, 2002; 김승

곤, 2004; 강혜원·조영태 2007; 김진영 2007; 

이미숙 2009; 김진구 2012). 이중 김진구

(2012)는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인 EQ-5D를 

활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불평

등을 측정했는데, 연구 결과 운동능력이나 자

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모

든 영역에서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장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

제수준이 낮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식하는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다(김형

수·김용성 2009).

이처럼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전반

에 걸쳐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일상 활동의 경

우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그

로 인해 노인이 겪는 건강의 문제는 심리·사회

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현(2000)은 스트레스

와 건강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저소득

층 노인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이야

기하였다. 또한 주거와 돌봄 등에도 경제적 문

제가 영향을 미쳐 고독감, 소외감 등을 겪게 

된다고 언급한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저소득

층이 우울에 더 취약하며 주관적 건강평가도 

일반노인에 비해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이

태화 외 2005; 원종순·김계하 2008). 

강선옥(2011)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노동

의 질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인의 심리·정서

적 문제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노동의 질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노인의 삶의 만족을 살펴보는데 있어 노동의 

유무와 함께 총소득을 포함한 소득 유형과 경

제적 수준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상록과 이순아의 연

구(2014)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에

서는 노인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을 근로/사업

소득 의존형, 재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과 공공부조

소득 의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유형과 소

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즉 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 중 공

공부조소득 의존형은 노인의 심리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로 근로/사업소득 의존형은 노인의 심리적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위의 연구의 경우 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을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것을 이럴 경우 부업과 같은 노동참여가 무의

미해진다는 측면에서 동질화할 수 있는지에 대

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6 Vol. 57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 

과거, 노년기는 사회와 유리되어 개인의 삶

을 정리하는 시기였다. 김남순은 ‘분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을 근거로 과거에는 

노년기가 일·사랑·인간관계를 털어내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김남순 2007, 151)였다고 언급

한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연구자들은 노년

기를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 새

로운 활동을 하거나 노동을 지속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대표하는 것이 생산적 노화

(Succesuful ageing)이다(Bass et al. 1993).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은퇴 이후에도 유급이나 

무급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정

화·강민아 2017). 실제로 임금 노동을 하는 노

인이 삶의 만족이 노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

(Aquino et al. 1996)는 위의 이론을 뒷받침 

한다. 하지만 생산적 노화의 겨우 노인의 활동

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의미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선권 2013).

다른 한편으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

과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을 들 수 

있다(박석돈 외 2008; 백옥미 2014; 이보람·

이정규 2016). 언급한 이론들은 개인에게 성

공한 노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

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 맥락에

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활동이론이 삶의 만족 

등 좀 더 가치지향적인 측면이라면 지속성 이

론은 노인부양이 한계에 다다른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백옥미 2014). 

활동이론과 지속성 이론은 노년기의 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위의 이론들은 상대적으로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고 노년기의 진입이 실질적인 은퇴

를 의미하는 선진 국가들의 경향을 바탕으로 

적용된 것이다. 노후보장이 불투명하고 노년기

가 빈곤을 뜻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위의 이론들

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한국사회에서 노년기의 활동 더 직접적으로 

취업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

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남순

(2007)의 논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남순

은 노인의 취업이 주는 의미를 노후의 소득보

장, 가족의 부양부담을 포함한 사회적 부양의 

감소 마지막으로 노인 집단의 심리적 고립 및 

소외감의 감소로 이야기한다.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제도가 미약한 한국사회에서 노후의 소

득보장을 위한 노동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이것은 가족의 사적부

양이 점차 부담으로 인식되는 한국사회의 변화

와 궤를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노후는 사회적 단절을 가져와 빈곤과 직접적으

로 연결된다. 이것은 곧 노인 노후의 노동이 

빈곤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 때문인지 기존의 연구에서

는 노년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

응들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참여의 효과가 

사회적 참여의 효과보다 높다고 보거나(이보

람·이정규 2016) 노년기의 전반에서 노동시장

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준다는 연구결과(백옥미 2014) 등이 대표

적이다. 그 외에도 노년기의 취업이 정신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

(권중돈·조주연 2000; Christ et al. 2007) 들

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노년기의 취업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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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이정화·한경혜 2003) 

혹은 우울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

들(전혜정·김명용 2014; Jang et al. 2009)도 

보고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일

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허성호 외 

2011)도 존재한다. 이처럼 노년기 노동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노동과 삶의 만족도

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혼재되어 있는 편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년기를 즉 노인을 하

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이다. 

노인을 다양한 개인의 집합으로 인식했을 때 

노년기 노동이 주는 삶의 만족에 대한 해석은 

동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은영의 연구

(2012)에서는 빈곤할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다시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의 연구에서는 재취업을 포함한 노인의 노동

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

는다. 하지만 선행되었던 연구들의 결과를 보

았을 때 노년기의 노동으로 인한 만족도는 단

순히 노동 소득의 문제가 아닌, 소득이 포함되

어 있는 안정적인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노인에게 노동할 자유도 중요하

지만 노동하지 않을 자유도 중요한 것임을 의

미한다. 즉 노동시작에서 자율적인 진/퇴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인데, 김은영(2012)은 이

것을 완전은퇴의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노인은 본인의 희망

에 따라 완전은퇴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노동은 

개인의 선택이 된다. 

하지만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나와

야 하는 압박에 내몰릴 여지가 있다(김은영 

2012, 32). 김은영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노동을 하더라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삶의 만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노동을 하기 때

문에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김은영의 연구는 생계를 위

한 노동이 경제적 어려움을 상쇄하기에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노동이 더욱 중요해진다

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2010)의 연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영애의 연구에서는 인적 및 사

회적 자본의 활용이 많은 경우가 노동을 하는 

경우보다 생활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활용이 높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유리되지 않았으며 노후의 

빈곤과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의 소

득유형에 따라 노동 참여가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

는다. 앞서 소득유형별을 분류하여 노인의 삶

의 질을 살펴 본 경우(이상록·이순아 2014) 역

시 노동을 소득의 형태로 단순하게 유형화시켰

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소득수준과 소득 유형에 따른 노인의 삶

의 만족에 노동 참여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의 유

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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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모

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는 노인이 인식하는 삶

의 만족도, 독립변수는 소득수준으로 본 연구

는 연간 총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소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 나누어 소득유형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조절변수는 경제활동으로서 노동 참여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통

제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

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수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수준을 포함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고령화연

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

geing) 제5차(2014)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

년 1차 년도에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0,

254명을 조사하였고, 이후 2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5차 년도까지 응답을 

유지한 사람은 총 7,029명이다.

한편, 노인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고령자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인복지

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고령자고용촉

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국민연금법

에서는 60세를 수급권을 지닌 노인으로 정의

한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소득을 총소득,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자료에서 본 연구

의 분석에 포함된 60세 이상의 노인은 총 5,3

31명이다. 

3.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

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의 5개 문항에 대한 응

답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0~100점까지 총 10개의 점수 구간으로 나누

어져 있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최소 0점 ~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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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점까지의 점수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소득은 총소득, 노동소득, 공적

연금소득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총소득은 ‘작

년 한 해(2013년) [응답자]님을 포함해서 함

께 사시는 가구원의 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소득과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

십시오.’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소득은 월 평균 임금소득에 

지난해 임금소득 개월 수, 월 평균 자영업 소

득에 지난해 자영업 소득 개월 수를 곱한 뒤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노동소득을 

위와 같이 조작화한 이유는 조절변수인 노동이 

임금소득, 자영소득, 부업소득을 포함한 개념

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소득은 지난해 국민연금 

월 평균 금액, 특수직역연금 월 평균 금액, 기

초노령연금 월 평균 금액에 각각의 수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공공

부조방식의 노령급여이지만,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적 체계라 할 수 있음으로 공적연금 산출

에 포함하였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노동 참여는 ‘현재 일하고 계십

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 포함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

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 참여에 대한 측정은 노동시

장 참여의 의미로써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자영

업과 부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측정하

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 사회활동 참

여수준이 포함되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혼인 

중’,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혼한

적 없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변수를 ‘혼인 중’

과 ‘혼인 중 아님’의 2개 집단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대학교 졸업이상의 4개 집단으로 측정하였다. 

건강수준은 두 가지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

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

로 1~5점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객관적 

건강상태로서 만성질환의 수는 7개 질환의 존

재 여부에 대한 합산으로 측정하였다. 사회활

동 참여수준은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ㆍ문

화ㆍ스포츠모임, 동창회ㆍ향우회ㆍ종친회 모

임, 자원봉사, 정당, 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모

임 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가를 여부를 측정하

는 7개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노인의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편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의 총소득수준과 삶

의 만족도와의 관계,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동여부의 조절효

과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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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인의 총소득 수준과 노

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이후에 노동소

득, 공적연금으로 나눈 소득유형별 효과를 분

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과 추

정치 왜곡에 따른 상호작용항 해석 오류 방지

를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Z값으로 

변환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

용,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조사(2014)

에서 본 연구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5,331명이다. 본 연구의 연

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57.4%, 남성

은 42.6%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

은 본 연구 대상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

세~105세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

균 연령은 72.21세(표준편차=8.03)였다.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70.9%로 다

수의 연구대상자가 배우자와 혼인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55.5%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0.3%, 

‘중학교 졸업이하’ 16.4%, ‘대학교 졸업이상’ 

7.7%로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높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구분
변수 및 

신뢰도
측정방법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Cronbach’α=

.848)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5개 문항 평균(0~100점)

독립

변수

총소득 지난해 총 가구소득 

노동소득

(월평균임금소득×임금소득개월 수)+(월평균자영업소득×자영업소득개월 

수)+ 

지난해 총 부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월평균금액×수혜개월 수)+(특수직역월평균금액×수혜개월 

수)+

(기초노령연금월평균금액×수혜개월 수)

조절

변수
노동 참여 ‘1=예’, ‘0=아니오’

통제

변수

성별 ‘1=남성’, ‘0=여성’(‘여성’ 기준 더미)

연령 2013년 기준 나이 

혼인상태 ‘1=혼인 중’,‘0=혼인 중 외’(‘혼인 중 외’ 기준 더미)

교육수준 ‘1=초등학교 졸업이하’~ ‘4=대학교 졸업 이상 ’

주관적건강상태 ‘1=매우 나쁨’~ ‘5=매우 좋음 ’

만성질환개수
고혈압, 당뇨병, 암, 폐질환 등 7개 질환의 ‘1=예’, ‘0=아니오’ 7개 문항 

합산

사회활동참여 ‘1=예’, ‘0=아니오’ 7개 문항의 합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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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분 빈도 비율(%)

성    별

남 2,272 42.6

여 3,059 57.4

계 5,531 100.0

혼인상태

혼인 중 3,782 70.9

혼인 중 외 1,549 29.1

계 5,531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2,960 55.5

중학교 졸업이하 874 16.4

고등학교 졸업이하 1,084 20.3

대학교 졸업이상 413 7.7

계 5,531 100.0

변    수 N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    령 5,531 72.21 8.03 60.00 105.00

주관적 건강상태 5,531 3.23 0.87 1.00 5.00

만성질환 개수 5,330 1.40 1.19 0.00 7.00

사회활동참여 5,531 0.94 0.75 0.00 75.00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

하는 건강상태는 평균 3.23점(표준편차=0.87)

으로 5점 척도인 것을 감안 할 때 중간값 정

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건강상태라

고 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는 평균 1.40

(표준편차=1.19)로 7개 질환의 합임을 감안할 

때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

환의 수가 적은 것이 완벽히 객관적 건강지표

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 참여는 평균 0.94(표

준편차=0.87)로 사회활동 7개 영역의 합임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하나 미만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활동 참

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변수의 특성과 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

계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

수인 삶의 만족도는 57.49(표준편차=15.47)로, 

중간값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

변수인 총소득은 평균 2,147.79(표준편차

=2,074.30)로 개인별 총소득의 차이가 큰 것

을 알 수 있다. 노동소득의 경우도 평균 

1,649.54(표준편차=1968.78)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평균 

394.83(표준편차=674.47)으로 나타나, 노동소

득에 비해 공적연금소득의 평균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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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N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5,329 57.49 15.47 0 98.00

독립변수

총소득 5,254 2,147.79 2,074.30 24 33,000

노동소득 1,143 1,649.54 1968.78 12 30,000

공적연금소득 3,547 394.83 674.47 9.00 5,640

변    수 구분 빈도 비율(%) 삶의 만족도 t

조절변수 노동 참여
노동 1,548 29.0 62.36

16.369***

비노동 3,783 71.0 55.49
*** p<.01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또한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노인층의 소득격

차는 총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3>(<표 4>)를 구체적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만성

질환

사회

활동
총소득

노동

소득

공적

연금

소득

삶의

만족도

연령 1

교육수준 -.321*** 1

건강상태 .344*** -259*** 1

만성질환 .213*** -.172*** .388*** 1

사회활동 -.274*** .304*** -.317*** -.174*** 1

총소득 -.221*** .326*** -.199*** -.142*** .195*** 1

노동소득 -.239** .377*** -.198*** -.133*** .203*** .751*** 1

공적연금

소득
-.215** .464*** -.179*** -.101*** .268*** .326*** .176*** 1

삶의 

만족도
-.280*** .279*** -.509*** -.276*** .304*** .253*** .259*** .264*** 1

*** p<.01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 참여 집단의 삶의 만족

도 점수가 비참여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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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총소득(=.253), 노동

소득(=.259), 공적연금소득(=.264)과 삶의 

만족도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에서 총소득과 노

동소득의 관계가 =.751로 절대값 6을 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과 노동소득의 효과를 각각 

다른 회귀모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더 엄격하게 검

증하고자 본 연구의 각 회귀모형에서 분산팽창

계수(VIF)와 공차(tolerance)를 분석한 결과 

VIF값은 1.095~1.647로 10을 넘지 않고, 

tolerance값은 .607~.913로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주요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1) 총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절효

과

노인의 총소득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총소득과 

노동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Ⅱ를 기준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와, 만성질환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건강수준이 낮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건강수준의 객관적 지표인 만성질환 

개수보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의 상

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삶의 만족에는 

만성질환의 수보다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더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활

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활

발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이다(백옥미, 2014).

독립변수인 총소득과 조절변수인 노동참여

여부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이 많

을수록 그리고 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두 변

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총소득(

=.105)의 영향력이 노동((=.052)의 영향력보

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Ⅰ에 총소득과 노동 참여여부의 상호

작용을 투입한 모형 Ⅱ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32.0%에서 0.1%증가시켰고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1). 즉 이러한 분

석결과는 총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력을 노동 참여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B=-1.246). 다만, 위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는 조절변수가 어떠한 조건에

서 상호작용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조절변

수의 특정한 조건 값인 평균과 ±1 표준편차 

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도표로 제시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Ailkent & West, 1991), 본 연구 또한 노동

여부의 상호작용효과에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

해 도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2>를 보면 비노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76.557 단순기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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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노동집단의 초기값은 78.131, 단순기

울기는 +1.101로 비노동 집단의 기울기가 큰 

변    수
모형 Ⅰ 모형 Ⅱ

B  t B  t

성    별 -.468 -.015 -1.111 -.373 -.012 -.883

연    령 -.028 -.014 -1.028 -.032 -.016 -1.167

혼인상태 2.978 .087 6.627*** 2.954 .087 6.576***

최종학력 1.134 .074 5.391*** 1.146 .075 5.450***

주관적 건강상태 -6.762 -.380 -28.465*** -6.764 -.381 -28.492***

만성질환 수 -.750 -.058 -4.593*** -.736 -.057 -4.508***

사회적 활동 2.215 .107 8.546*** 2.212 .107 8.539***

총소득(A) 1.943 .105 8.570*** 2.347 .127 8.691***

노동여부(B) 1.751 .052 4.069*** 1.574 .046 3.620***

A*B -1.246 -.039 -2.748**

Constant 76.216 - 34.081 76.557 - 34.202

R .320 .321

Rchange .001

F 274.351*** 247.980***

Durbin-Watson 1.152

** p<.01, *** p<.001

<표 5> 삶의만족도에 대한 총소득과 노동의 조절효과

것을 알 수 있다. 즉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노

동 집단보다 비노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 보다는 총

소득의 효과가 더 크며, 총소득의 효과는 노동

<그림 3> 총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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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다 비노동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다음 <표 6>은 노인의 소득유형을 노동소득

과 공적연금소득으로 나누고 각 소득유형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노동 참

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절효과분석에 있어 노동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상호작용은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

고, 분석 상에서도 두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노동참여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만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모형 Ⅲ에 공적연금소득과 노동

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Ⅳ는 노

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공적연금소득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앞서 총소득

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변    수
모형 Ⅲ 모형 Ⅳ

B  t B  t

성    별 2.009 1.233 1.629 2.012 .069 1.630

연    령 -.107 .095 -1.129 -.109 -.043 -1.144

혼인상태 1.966 1.304 1.507 1.962 .059 1.503

최종학력 1.048 .566 1.850 1.047 .076 1.847

주관적 건강상태 -6.037 .693 -8.710*** -6.037 -.331 -8.705***

만성질환 수 .077 .477 .162 .077 .006 .162

사회적 활동 2.245 .703 3.192** 2.239 .118 3.180**

노동소득(C) .432 .734 .588 .438 .022 .595

공적연금(D) 1.766 .608 2.902** 1.933 .119 2.019*

노동여부(B) 1.607 1.173 1.369 1.618 .048 1.376

D*B -.259 -.013 -.227

Constant 77.681 - 10.846*** 77.816 - 10.820***

R .282 .282

Rchange .000

F 25.716*** 23.349***

Durbin-Watson 1.544

* p<.05, ** p<.01, *** p<.001

<표 6>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적연금소득과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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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 모형 즉, 보다 간

명한 모형 Ⅲ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노동소득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총소득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노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OECD 국가들 중 노인들의 높은 

경제활동비율과는 반대로 높은 수준의 빈곤율

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노년기의 심리적 복

지 지표로서 삶의 만족도와 노동의 관계 그리

고 이에 기반을 두는 노인일자리 정책으로서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

인의 삶의 만족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노년기 

노동참여와 소득 중 무엇이 더 주요한가를 확

인하기 위해 노인의 소득, 노동과 삶의 만족도

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통한 노동소득과 다른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러한 관계에

서 노동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노

동 참여 집단이 노동 비 참여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

구결과는 노동이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

는 것이다. 특히, 백옥미(2014)는 한국 노인에

게도 노동이 단순한 생계유지수단이 아닌 심리

적 안녕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하지만 노동을 통한 서구 중심의 성공적 노

화 혹은 생산적 노화 패러다임에서 제기한 생

산적 활동에의 참여 효과를 긍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체

계의 부족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가 서구 사회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

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물론 높은 노인 

빈곤율만큼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노인 계층에서는 노동이 심리적 안녕 수준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해

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소득과 노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총소득과 노동 참여는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중에서 총소득의 상대적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소득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가 확인되

었다. 이는 노년기의 복지 수준의 한 측면으로

서 삶의 만족에 노동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지만, 단

순히 노동 참여보다는 소득수준이 더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노동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노동참여 집단과 비노동 집단의 삶

의 만족도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절효

과의 분석결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

에서 노년기 노동으로 인한 삶의 만족은 곧 경

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존을 위한 노

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생산적 노화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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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차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과 

심리적 안녕을 원하는 노동의 형태로 분화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을 통한 심리적 

안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노년기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노년기 삶

의 만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

이다. 이것은 곧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

계에 관한 필요성이기도 하다. 

셋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노동소득, 공적

연금소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소득

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소득 중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는 공적소득보장이 더 노인의 심

리적 안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노

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동의 강

조와 노동을 통한 소득의 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이 임시·일용·

무급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나 자영업자로 일

한다는 사실(정경희 외 2014)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것은 노동으로 인한 소득은 지속성

이 크지 않으며 동시에 노년기의 삶을 유지하

는데 있어 노동의 타율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달리 소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

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

초 아래에서 노동으로 인한 소득의 발생은 소

득액을 보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동시에 노년기 노동의 자율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

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체계

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고용 연

장을 이야기하는 노인 노동 정책은 삶의 질이

라는 측면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20대 총선

에서 노인 일자리 공약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늘리고 참여수당을 확대하는 수준이었다. 이것

은 19대 대선에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노

인 노동 정책은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

준으로 확대하는 것과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을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것과 

대동소이하며 심지어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는 축소된 제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인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안

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이

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

인 일자리 등 노인의 노동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적 유지 및 

적정한 임금, 종사상 지위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노인 일자리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

것은 노인 고용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

미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주

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정경희 외 2014). 이 

문제는 첫째 제안에서 노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노년기 노동

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것은 사회활동 참여라는 욕구로 해석할 수 있

다.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이외에 노인의 욕

구를 고려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

로 노인 고용 정책의 다른 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맞

물려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

대는 현재 노인 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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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 수준 등에서는 그 차

이가 명백하다.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

여 시대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지 및 정

착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도화 되었지만 아직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노

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노후소

득보장체계의 안정된 정착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의 인구구조 상 공적연금 등을 무

조건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퇴직연

금, 사적 개인연금 등 노인소득보장체계의 다

원화 및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연금 

등의 비중을 일정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정책의 방향은 노년기 소득의 안정성 확

보 및 노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년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규명하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통제 변수들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

으나 2차 자료의 한계 상 모든 통제변수를 포

함하지 못하였다. 둘째, 소득 변수를 노동 소

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만 구분하여 소득유형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의 비율이 낮지 않은 만큼 자영업 

소득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너무 적은 수

의 표본만이 자영업 소득을 보고하여 이를 포

함하지 못하였다. 셋째, 노동 참여와의 조절효

과를 검증함에 있어서도 노동 동기, 노동 조

건, 종사상의 지위, 노동 시간 등 구체적인 조

건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득유형과 노동 

관련 요인들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노년기 삶에 임금노동을 비롯한 생존을 

위한 노동(labour)과 여가와 같은 일(work)의 

의미와 경험 그리고 그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

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노년기 생존을 위한 노동과 삶을 즐

기기 위한 활동이 지니는 실질적인 의미를 살

펴봄으로써 노인복지관련 정책과 실천의 방향

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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